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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단, 유독가스로 66명 부상
염산탱크에 실수로 염소산나트륨 유입 … 가성소다 살포해 사고 수습

8월17일 오후 1시30분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A인쇄회로기판 제조공장 3층 옥상 염산탱크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인근 5개 제조기업 인부 66명이 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인부들은 가슴통증과 구토,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35명은 2일째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가스는 납품기업 직원 이모(33)씨가 염산탱크에 실수로 염소산나트륨을 넣는 바람에 2물질이 화학반응

을 일으켜 발생했으며, 가스는 바람을 타고 인근 공장으로 흘러가 인부들이 흡입했다.

납품기업 직원 이씨는 경찰에서 “옥상탱크에 호스를 연결하고 차량에 있는데 탱크쪽에서 흰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었고, 옥상에 올라가서야 엉뚱한 탱크에 주입한 사실을 알았다”며 “염소산나트륨은 20-30ℓ가량 들

어갔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성소다 등 중화제를 살포하고, 탱크에 남은 유독가스 제거작업을 벌여 4시간만에 사고

처리를 끝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이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시흥=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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